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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지원받아 창업한 기업 1년 후 생존율 94%…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64%)

- 서울신용보증재단, 최근5년간(’19~’23) 창업지원받은소상공인생존율조사결과발표

- 5년간꾸준한상승세, 1~2년차대비 3~5년차소상공인생존율증가폭더높아

- 진입기~성장기~재도전기생애주기별체계적지원이생존율강화에큰역할

- 위기소상공인 선제발굴 지원 및 4무(無)안심금융지원도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

□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신생기업의 1년 후 생존율은 93.7%로 대부분의

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국기업의 1년

차 평균생존율 64.1%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. 서울시

지원을 받은 운영 3년 차, 5년 차 기업들도 전국 기업과 비교해보면

생존율이 각각 23.2%p, 20.4%p 높게 조사됐다.

□ 서울신용보증재단(이하 재단, 이사장 주철수)은 최근 5년간 서울시의

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생존율 조사 결과를 22일(월)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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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국 기업 평균 생존율과의 비교표>

구 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
전국 평균 64.1% 54.2% 46.3% 38.8% 34.3%

서울시 지원업체 93.7% 80.3% 69.6% 62.0% 54.7%
생존율 차이 29.6%p 26.1%p 23.4%p 23.2%p 20.4%p

□ 조사 결과 1~5년 차 모두 서울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전국 소상공인

평균보다 높았다. 전국 소상공인의 1년 차 평균 생존율은 64.1%로

3곳 중 1곳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고 4년 차 이후에는 생존율이

3곳 중 2곳 정도는 폐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

□ 이에 반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차는 93.7%로 대

부분의 소상공인이 생존했고, 4년 차 생존율 62.0%, 5년 차 생존율

54.7%로 전국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.

□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서울시 지원을 받은 기업 생존율은 매년

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특히 5년 전인 2019년과 지난해(2023

년)를 비교해보면 1~2년 차에 비해 3년 이후 생존율이 더 높아진

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○ 실제로 5년 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1년 차 3.5%, 2년 차 8%,

3년 차 11.2%, 4년 차 14.4%, 5년 차 14%로 생존율이 개선된

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재단은 지원을 받은 서울 소재 기업의 생존율을 높아진 이유로 서울시

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지원을 꼽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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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최근 5개년(2019~2023) 조사자료 비교> <그림1, 그림2>

구 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
2019년 기준 90.2% 72.3% 58.4% 47.6% 40.7%
2020년 기준 91.6% 74.2% 60.2% 49.8% 41.6%
2021년 기준 93.0% 78.6% 69.6% 57.1% 48.7%
2022년 기준 93.6% 80.2% 68.9% 60.7% 53.9%
2023년 기준 93.7% 80.3% 69.6% 62.0% 54.7%

<그림1> 전년 대비 생존율 상승폭 비교 <그림2> 2019년~2023년 생존율 추이

□ 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

위해 생애주기별(창업-성장-재도전)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・추진
하고 있다.

○ ‘창업기’에는 교육과 창업컨설팅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된 창업을 지원

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, 성장기에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1:1 원

포인트 경영클리닉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. 재도

전기는 폐업과 재도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맞춤 교육과 컨설팅

을 통해 체계적인 재기를 돕고 있다.

□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침체 장기화 속 소상공인들이 경제‧환경적 변화

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 부실 예방

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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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우선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해 선제적인 지원을 펼치고 경영악화

로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의 안전한 퇴로 마련을 위한 ‘사업재기

및 안전한 폐업지원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.

○ 이외에도 중장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

한 ‘디지털 전환’ 사업을 통해 경영진단-수준별 컨설팅-교육-솔루션

이행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.

□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

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서울시 ‘4무(無) 안심금융 지원 특

별보증(무이자, 무보증료, 무담보, 무종이서류)’도 생존율 강화에 큰 역할을

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○ 4무(無) 안심금융 융자는 2021년 2조 3천억 원, 2022년 1조 3

천억 원 규모로 지원됐다.

□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“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회복 둔

화와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생존 절벽에 내몰

리고 있다”라며, “서울시와 재단은 ‘금융지원’과 ‘경영지원’이 연계된

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서울 경제 근간

인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

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